
 

   

  

PRESS RELEASE                                                       배포일자: 21.11.09 

딥노이드, 한국공항공사와 기술 협약 체결 

▶ 한국공항공사와 공동 개발,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 

▶ 고객 편의성 증진은 물론 보안 업무 효율 극대화까지 

 

<2021-11-09>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 전문기업 딥노이드(315640, 대표이사 최우식)가 한국공항공

사(사장 손창완)와 인공지능 엑스레이 영상 자동판독 시스템의 기술제휴 및 기술실시와 관련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기능개발을 위한 협력 ▲국내외 시험 운용 및 인증 추진을 위한 협력 

▲국내외 교육, 홍보, 설치, 유지보수 등의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딥노이드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엑스레이 영상 자동판독 시스템은 엑스레이 장

비의 업그레이드 없이도 보안 시스템에 결합 가능하다. 국토부가 고시한 20가지의 기내 반입 금

지 물품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다.  

 

딥노이드 관계자는 “도검류와 라이터 등 특정 품목에 대해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고, 금지 물품이 

추가되어도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본 인공지능 엑스레이 영상 자동판독 시스템은 작년 10월부터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시범 운영 중

이다. 공항에서의 상용화를 전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해 물품 탐지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이번 기술협약으로 공항 검색대 이용 시간을 단축해 고객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은 물론, 코

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검사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엑스레이 영상 자동판

독 시스템을 통해 보안 검색 요원의 업무 효율도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딥노이드 최우식 대표이사는 “한국공항공사와의 공동연구를 토대로 당사의 기술영역이 산업 인공

지능 분야로 확장했음을 증명했다”며 “본 시스템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통해, 산업 인공지능 분야 

기술력을 전세계에 인정받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